
「오카야마시장 메일 메거진 (104)」 2018 년 8 월 7 일 호  

 

【피해지역에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7 월 5 일 부터 7 일에 걸쳐 내린 집중 호우 피해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카야마시는 이 재해로 대피자 수는 3,300 명 이상,  주택 피해가 

7,600 호 이상,  기업피해 400 사업소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서도 스나가와 강의 제방 붕괴로 2,230 호가 침수된 히라지마 

지역에서는 침수 높이가 어른 어깨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도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없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간 인명구조가 시작되고 대피소 운영이나 재해 

쓰레기의 수집, 스나가와 강 등 토목설비의 응급복구, 피해증명서 교부등 

당면한 응급복구, 생활 재건 지원의 실행의 결과 재해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현재 재해지역 전체로는 차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보면 아직 피해전의 일상과는  

먼 상태이고 응급 복구부터 생활재건으로 피해자의 수요 변화에 맞춰 한 

층 생활재건 지원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저 여러가지 공적지원의 신청에 필요한 피해증명서에 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직원 체재를 충실히 

함으로 피해 조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 월중 접수된 것은 교부를 벌써 90 퍼센트 넘게 끝냈습니다만,  10 일 

전후로 교부를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사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해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국가가 요청하는 각종 

요금등의 감면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시 독자적으로도 감면 비율의 

추가 등을 실시합니다. 

【7 월～내년 3 월】 

・저소득층의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간호 보험료 전액 면제【시 독자적】 

・마루위 침수의 보육료, 유치원 수업료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해 기간을 6 개월에서 9 개월로 연장【시 독자적】 

・취학원조의 실시【시 독자적】 

【7 월～10 월】 

・국민건강보험, 간호보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창구 부담을 전면면제 

・장해복지 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전면면제【시 독자적】 

※모두 마루위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이 대상 

 

또한 7 월 30 일까지 받은 총액 약 1 억 6 천만엔의 의연금에 대해 제 

1 차 배분으로 인적 피해와 전괴, 반괴, 마루위 침수, 토사 등으로 인한 

일부 파손 등의 주거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지급하고 피해의 크기에 따라, 

지금까지 이러한 재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재해 위문금 제도를 

수정해 의연금 지급 대상 피해자와 병행해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은 8 월 10 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의연금 재해 

위문금을 합쳐 건당 5 만엔 이상(피해 정도에 따라 5 만엔 에서 22 만엔)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한 달간과 이후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재해위문금  

（1.3 억엔）、주택 응급복구（５억엔）、재해 쓰레기의 처리（１5 억엔） 

등의 생활 재건 지원에 25 억엔, 공공 시설 등의 복구에 약 55 억엔의 

총액 약 80 억엔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가능한 추가안을 더해가면서 



9 월 보정 예산과 내년도 당초 예산을 제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후도 가능한 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